Chun Hae-Sung, Ministry of Unification, ROK:
[bookmark: _GoBack]
· 남북관계에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은 결국 상호간 신뢰부족이다.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화는 신뢰를 구축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남북관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또는 민간투자 등의 반대급부가 제공되어야 할 수도 있다.
· 지난 10달 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확고한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여 왔다. 이는 신뢰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물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변화와 관계진전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유연성과 억지력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ㆍ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아직까지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이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으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